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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음악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고찰하고 밝혀진 사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학교에서 12년 간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와 나눈 심층면담
을 주자료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전담교사의 배정, 교사 자질, 선입견, 교
사 간 인식 문제, 교사 관리자 간 문제, 교사 학생 간 문제들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문제들
에 대한 대안으로 음악전담교사의 실질적 근무 여건 개선, 수업 장비와 수업구성의 지원, 일
반 교사들의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음악교과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나 연수프로그
램 개발 및 활용, 관리자의 거시적 수업 관여, 전담교사의 수업 분위기 조성, 코티칭
(co-teaching) 상황에서 협조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음악교과전담교사, 전담교사의 어려움, 교사 관계, 학생 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an alternative to the findings by 
examining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music subjects. 
In-depth interviews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worked at two schools for 12years 
were used as the main material. Results, problems were considered the assignment of 
elementary school music teacher, individual professionalism, prejudice, between bosses, 
between student. As an alternative suggestion for these, improvement for practical working 
conditions of music teachers, support of instructional equipment and making class, 
development and use of lectures or training programs on the specificity for importance of 
music subjects to improve the prejudice of general teachers, discussed the manager‘s 
involvement in macro-level of classes, change effort music class atmosphere, homeroom 
teacher co-operative coaching situation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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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과전담제도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정책적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 보완
되면서 초등학교의 수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로 정착해왔다. 교과전담제는 가중되
는 교사 수업의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이 하는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Kim, 2007; Yoon, 2007). 한 명의 교사가 모든 교과를 도맡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과 시스템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업의 깊이나 체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과 담당의 부담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음악교과는 음악교과전담교사가 수업을 지
도하게 된다. 
  외국에서 음악교과에 대한 전담제도는 오래전부터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1900년 
뉴욕을 시작으로 교과전담제가 적용되었고, 1900년과 1930년 사이에는 음악과 미술
교과에 전담교사가 배치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모든 예술교과와 체육교과
에 한해서 전담교사가 수업을 한다. 일본에서는 1965년부터 담임교사에 의하여 이루
어지는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기초 과목을 제외한 예술교과들은 전담
교사가 지도하는 체계로 변화했다(Kwon & Kim, 2017, p. 7).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부터 교과전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교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Lee, 2017). 현재까지 음악교과전담교사가 학교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몇 개의 석사 논문 연구를 제외하고는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
한 연구적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1) 
  초등학생이 배우는 10여 개의 교과 중에 음악은 학습의 수행이 두드러지는 교과이
다.2) 수업내용 안에 실천적 수행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음악교과가 보
이는 특징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유아기 때 익혔던 초보적 음악 기능이 내
재화되면서 인지능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음악적 개념과 기초에 대한 이해가 급격
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흥미나 재미로 음악을 대하는 수준을 넘어 굳이 말하
지 않아도 예술적인 형태로써 지각하는 감수성이 생긴다(Kim, 2008, p. 1). 음악교
과는 기본적 인지 능력을 발전시킴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 갖는 예술적인 감수성을 
계발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내면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음악을 체험함으로 
갖게 되는 가치들은 음악교과를 다른 과목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게 한다. 이
러한 이유로 음악 교과는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 음악적 능력을 

1) 2007년에 한국초등교육학회에서 이루어진 ‘교과전담제에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서 학술 토론 주제
로 다루어진 이후 교과전담제는 학계에서 중심적인 주제로 논의되지 못했다. 

2) 김도기(2007)에 의하면,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교과는 교실수업과 동시에 실천적 수행이 중시된다
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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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교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Kim, 2008, p. 56). 음악교과 전담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이 학급담임교사가 가르친 학생보다 높은 성취도를 보이기 때문이다(Kim, 2001, 
p. 42).3) 그러나 음악교과를 전공한 교사도 음악교과를 전담으로 맡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음악교과전담교사를 지원, 선발, 배정하는 과정도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im, 
2003). 
  학교에서 교과전담교사의 위치는 ‘보조적인 교사’ 혹은 ‘권위가 실추된 교사’로 인식
되는 경향이 많다(Kim, 2012, p. 114). 또한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
하고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악 관련의 외부활동이나 수업연구에 어려움
을 겪는다(Choi, 2005, p. 19).
  정착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교과전담제 안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는 어떠한 모습
으로 학교에 상존하고 있는가? 음악교과전담교사는 제도에 따라 음악교과를 지도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교과전담을 하게 되면 해야 할 수업의 시수를 조절 받을 수 있고, 
해야 할 업무의 양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전담교사의 확보문제, 교과전담 교실 및 교육 기자재 확보문제, 처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Yoon, 2007, p. 17). 도입된 지 오랜 시간
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담당제 체제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가 기능을 발휘하기에
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음악전담교사가 차지하는 
위치, 수업의 고충은 학생들이 하는 음악 경험과 직결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교과전
담제라는 틀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는 음악전담교사가 다른 수업 상황에 있는 
교사들과 직면하는 어려움을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장의 음악교과전담교사를 직접 만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양상과 종류를 심층
적으로 면담하여 주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문제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논의한 후 가
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과전담제

  교과전담제에서 전담이라는 용어는 맡게 된 일의 전부를 도맡아 처리하는 것을 뜻
한다.4) 이 용어에 교사를 붙인 전담교사는 특정 교과를 맡아 수업하는 교사라는 의

3) 김유정(2001)은 음악교과전담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음악적 성취도를 일곱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T검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p.2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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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하면, 1960년대 초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과학의 과목에 한정하여 ‘교과전담제’를 실험적으
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후 1970년대에 수행 중심 교과들에 대한 실험을 거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원단체의 의견에 공감하였고, 1990
년대 초반부터 예술, 체육교과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다(Lee, 2017). 2008년5)에 시
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2항에는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
육·음악·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교사의 근무부담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담하는 전담
교사를 둘 수 있으며, 인원은 교육부 배정 정원 내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수 있다.6) 
  교과전담제의 시행 초기에 있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두었다. 첫째, 학급 
담임제에 기초를 두고 일부 교과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 둘째, 학교 실정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시행하되 음악, 체육, 미술, 실과에 비중을 두는 것, 셋째,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실시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3학년도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 넷째,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 다섯째, 1992년에서 1996년 중에 점차적
으로 확대하는 것이다(Park et al., 1993, p. 165). 교과전담 시행에 있어 음악 교과에 
비중을 둔다고는 하나 실제의 환경에서 학교의 실정과 교과를 담당할 교사에 대한 고
려 사항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담교사도 다음과 같은 양태로 정의
될 수 있다. 여러 개의 과목을 맡지 않고, 한 교과만 맡는 형태, 한 교사가 학급을 책
임지고 지도하는 상태에서 특정 교과는 교과전담교사에게 맡기는 형태, 한 교사가 특
정 교과를 지도하면서 특정 교과를 다른 학급의 교사와 교환하는 형태, 학급의 학생
을 책임 지도하면서 다른 학습군을 조직하여 지도하는 형태이다(Kim, 2012).
  초등학교 교사가 음악을 지도할 때 가져야 할 능력은 연주 능력, 창의적 표현 능
력, 피아노 반주 능력, 시창 능력, 합창 능력, 이론과 작곡에 관한 지식, 음악에 관한 
문헌지식들이다(Rim, 2003). 그러나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능적인 성장을 위해 모
든 과목을 가르치며 인간 변화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끌어야 하는 일반 교사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순이 외(Park et al., 1993)와 
임미경(Rim, 2003)은 예술 교과 중 특히 음악교과가 전담제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4) 해당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서 인용된 것이다. 
5) 이 시행령은 12월 31일에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이다. 
6) 이 조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배치 기준으로,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을 위해 학교급

별 교원 배치기준을 정하여 초·중등 학교급별에 배포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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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참여한 전담교사는 38세의 여성인 PSH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7) 연구 
참여자 PSH교사의 근무 경력은 13년이며, 두 군데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첫 
번째 학교에서는 7년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두 번째 학교에서는 6년째 근무하고 
있는 숙련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PSH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연구 수행을 위해 2020년 2월말부터8) 2020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구 참여자와 단독으로 만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현장 경력 3년 이상, 각기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5명의 현
장교사와 면담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업무, 전염병, 교사 개인 이유, 학교 사정으로 
연구 참여자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9)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 해야 하는 연구의 
사례성, 전형성의 확보와 연구 타당성을 위해 면담자 요건을 현장 근무 10년 이상 
전담교사경력이 있는 교사로 상향조정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PSH교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근무한 학교 수
는 많지 않지만 한 학교에서 10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 둘째, 음악교과에 대한 교
수 신념이 다른 교사에 강하다는 사실이다.10) 셋째, PSH교사는 담임교사의 위치와 
교과전담교사로서의 위치를 모두 겪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교의 체
계와 이동, 교사의 성향, 근무 형태, 각 교사들의 내부적 관계, 동료 교사 간에 관계
망을 내부적 관점에서 보는 데 효과적이며 담임교사가 겪지 못했던 수업상황, 담임 
교사의 관점에서의 음악교과전담교사, 그리고 학교에서의 음악교과전담의 위치와 역
할을 양자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비구조적 면담(informal interview)-반구조적 면담(semiformal interview)-
구조적 면담(structured interview)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면담과정에서는 녹음을 진
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현장 메모하였다. 1차 면담인 비구조적 면담 분석에서 음악
교과전담교사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이에 2

7) 익명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연구에 나오는 모든 참여자의 이름과 지명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8) 예비조사 단계
9) 연구 초기, 연구 참여자와 가진 면담에서 학교 내부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학교 외부

적 사건(COVID 19)으로 인하여 불가하게 되었다.
10) 자료 코딩 과정에서 해당교사의 음악을 가르쳐져야 하는 이유와 과정, 교수법, 음악적 배경과 음악교육

철학, 음악교육 신념이 확고하다는 사실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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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면담인 반구조적 면담에서는 어려움의 종류와 내용에 관해 집중면담하였다.  
  각 면담에서 녹음한 내용을 전사11)하여 자료화한 다음 자료에서 나오는 의미들을 
단위별로 나누어 코드를 부여한 다음 분석하는 절차인 코딩을 하였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내용을 축을 삼아 코딩하는 방식인 축코딩(axial coding)기법을 사용하였다
(Saldaña, 2012). 
 코딩 분석에 의해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어려움은 ‘수업부담’, ‘학생관계’, ‘교사 간’, ‘관
리자 간’으로 상위범주화 되었다. ‘수업부담’에서는 흥미 위주 수업 준비, 악곡 선정, 
수업 업무 연계성의 중위범주가 나타났다. 흥미 위주 수업 준비는 유명한 연예인의 
음악을 따와서 동기부여, 악곡 선정은 선정이 어려움, 수업 업무 연계성은 전혀 업무
랑 연계 되지 않음으로 하위범주화 되었다. ‘학생관계’는 교실, 고학년, 나쁜 학생들의 
중위범주로, 교실은 반마다 아이들과 기싸움, 고학년은 노래를 거의 부르지 않음, 나
쁜 학생들은 노래하라고 하면 막 다른 노래를 부르고, 일부러 음정을 틀림의 하위범
주화되었다. ‘교사 간’은 과목 인식, 특별실의 중위범주로 묶이고, 과목 인식은 때울 
수 있다고 생각, 다른 과목 대체로, 특별실은 음악실보다 체육관으로 하위범주화되었
다. ‘관리자 간’은 소통, 관심, 간섭, 욕심, 협조로 중위 범주화 되었고 소통은 전혀 소
통이 되지 않음, 관심은 음악에 굉장히 관심, 간섭은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을 교장 
선생님이 간섭, 욕심은 교장까지 다 되셨는데도 점수를 더 따시려고, 협조는 신의를 
잃어서 협조 안 함으로 각각 하위범주화되었다. 
  코딩 분석된 1차와 2차 면담자료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어려움은 수업부담, 학생
관계, 교사 간, 관리자 간의 범주를 이루고 있었다. 3차 면담에서는 파악된 문제를 확
인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면담이 진행되었다.

  코딩분석에 의해 상위범주(수업부담, 학생관계, 교사 간, 관리자간) / 중위범주 / 
하위범주의 순서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수업부담/흥미위주/유명한 연예인의 음악을 따와서 동기부여
∙ 수업부담/수업준비/노래, 감상해 봅시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 수업부담/악곡선정/사실 곡 선정이 어려운 것
∙ 수업부담/수업업무 연계성/ 전혀 업무랑 수업이랑 연계되지 않아
∙ 학생관계/교실/반마다 아이들하고 기싸움
∙ 학생관계/교실/열두 반을 다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큰 스트레스
∙ 학생관계/고학년/고학년은 거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

11) 전사는 면담과정을 오디오로 녹음한 다음 반복적으로 듣고 텍스트로 변화하여 자료화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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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관계/나쁜 학생들/ 노래하라고 하면 막 다른 노래 불러, 음정을 일부러 틀려
∙ 교사 간/ 과목인식/음악은 때울 수 있다고 생각,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기
∙ 교사 간/ 과목인식/ 음악은 후 순위에 있을 수 밖에
∙ 교사 간/ 특별실/ 음악관 보다는 체육관을 증축해주세요.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해
∙ 관리자 간/소통/ 전혀 소통 되지 않는 분
∙ 관리자 간/ 관심/ 음악에 굉장히 관심
∙ 관리자 간/ 간섭/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을 교장선생님이 간섭
∙ 관리자 간/ 욕심/ 교장까지 다 되셨는데도 점수를 더 따시려고
∙ 관리자 간/ 협조/ 신의를 잃어서 ‘우리는 절대 협조 안한다.’

  반구조적 질문과 구조적 질문의 유형에 관한 내용을 질문 유형/ 비구조적 질문/ 
반구조적 질문/ 구조적 질문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자신/ 음악전담을 하게 된 이유/ 음악전담은 어떤 방식으로 배정되는가/ 음
악 교과전담 교사가 감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동료 교사 간/ 수업 상황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와 일반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가/일반교사들이 음악전담교사를 보는 시선은 어떤가/일반교사가 음악전담교사에
게 도움을 주는 환경과 방해가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관리자 간/음악교과전담을 할 때 어떤 관리자가 가장 힘들었는가/수업과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인가/수업 이외의 업무에 관리자가 개입하여 어려움을 겪게 한 적
은 없는가

∙ 교사 학생 간/학생들이 음악 전담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학생들과 수업 현상에
서 겪는 갈등은 무엇인가/학교 내부의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실제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교사 학생 간/학생들이 음악 전담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학생과의 갈등은 교실
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는가/학교 내부의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실제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4. 한계점

  본 연구가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은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연구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만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첫째, 거론되는 문제의 성격이 다른 학교의 상황과 일부 유사 관계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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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그러한 사건이 모든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가 속해 
있는 학교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고유한 특징이 똑같은 다른 집단의 환경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면담 연구의 본 목적대로 하나의 사례가 
주는 정보의 고유한 특징에 집중하면서 다른 환경과 구분되는 차이점과 시사점에 주
목하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교실 현장에서의 관찰이나 학생 면담은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음악수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관찰이나 학생 면담은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학교의 관계자와 학부모
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가 가능한 부분이며, 연구 수행 당시 학교측과 논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였다. 셋째, 이 사례를 통한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삼각 검증(triangulation)을 
사용해왔다. 삼각검증은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관점, 척도, 기법, 시간, 공
간, 상황, 등을 활용하거나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Jo,  
2016, p. 100).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찰 자료와 연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자와 확인(checking)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타 학교의 
관계자 및 이 분야의 동료 연구자, 연구 참여자와의 삼각 검증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세드먼(Seidman, 2016)과 크레스웰(Creswell, 2017)의 질문 형식을 
참고하였다.12) 

Ⅲ. 교과 배정과 교과 선입견 

  PSH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음악전담교과는 교장의 지시 혹은 학년 교사들의 
요구, 교과목의 중요도 등에 의해서 배정되고 있었다. 관리자의 일방적 지시는 음악교
과를 담당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코딩분석에서 음악교과를 ‘할 만한 과목’으로 

12) 세드먼과 크레스웰의 질문 형식을 간추리면 탐침 질문이라고 불리는 개방형 질문(open question)에서 
발견된 내용을 하위로 나누는 중심 질문(central question)과 확인된 내용을 부가 질문하는 것으로 요약
된다. 본 연구는 이 방식을 반구조적 질문과 구조적 질문과 연결지어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p.209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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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담당하려는 교사 집단과 음악교과전담교사를 원하지 않는 교사 집단이 나타났는
데 후자의 집단은 음악교과를 때울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집단의 구
분 기준은 교과의 수업 준비, 시간, 다른 과목의 중요도와 관련되었다. 

1. 교과 배정

  교사가 한 교과만을 전담할 때, 교재의 연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질
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Lee, 2017; Kim & Park, 2007).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담해야 할 수업 시수는 많아지고, 내용도 심층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교사는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음악과 같은 예술
과목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수자가 겪은 전문적인 경험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
우가 많다. 
  모든 과목을 수업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이 부족할 
경우, 양질의 수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필요해진다. 특정 교과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교과전담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담교사의 기능
적인 측면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Lee, 2017, p. 72). 결국 교과전담교사는 많은 과
목의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시간을 하나의 과목에 조준하게 됨으로써 궁극적
으로 학생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교사는 어떻게 음악전담교사로 배정되는가? 교사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여
건이 어떤 방식으로 성립되는지 살펴본다면 교사의 어려움에 다가가기가 좀 더 쉬워
질 것이다. 전담교사의 배정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PSH교사는 다음과 같이 음악교과
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 1>
연구자: 전담교사를 굳이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PSH교사: 사실은 이거는 거의 학교 관리자의 지시예요. 1번은 교장 선생님 지시고 

2번은 학년의 요구... 그래서 각 학년마다 주당 시수가 있어요. 주당 5, 6
학년 26시간, 그 중에서 다섯 시간 정도, 학교마다 틀려요. 어떤 학교가 
6학년 맡기 싫어하면 6학년에 교과전담이 들어와 주겠다 여섯 시간 그러
면 그 교사는 26시간 중에 여섯 시간을 이런 전담교사가 하니까 20시간
만 수업하면 되는 거예요. 

  

  음악 전담교사를 무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능력과 음악성을 연결시키는 음악적 능력 그리고 교사 개인의 자질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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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Rim, 2003, p. 237). 이러한 자질은 평소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과목에 대
한 생각이나 태도에 의해서 나타난다. 교사가 어떤 과목을 전담 교과로 맡고 싶어 하
는지, 평소 어떤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수업 상황에서 발휘될 전문성과 연
결된다(Yoon, 2007). 그래서 교사와 교과목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교사 전문성의 출
현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
이 음악교과전담교사로 배치되었다. 아래 표는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교
과전담교사가 배정되는 조건들을 보여준다. 

Axial coding of transcription contents13)

Reasons for allocation Transcription content
Correlation of 
teacher's will

Section Administrator decision X

Reason
s for 

allocati
on

Inter-teacher 
understandings

Uncoordinated
overlap of teaching parts

△

the progress of 
classes at school

Number of subjects
progress of subject

Number of teachers available for 
classes

X

Personal reasons 
for teachers

Pregnant/Chronic disease/Others O

Teaching career X △
Gender X X

Relevance of 
major

X O

<Table 1> Qualification of assigned music teacher

  전국 시·도별 전담교사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교과전담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전담이 
된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사정이 32.9%,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24.5%, 담임 업무에 대한 부담이 12%, 학교업무 수행을 위하여가 15%, 본
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된 경우가 15.2%였다(Yoon, 2007, p. 31). 그런데 전담교과
를 맞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담교과에 배정되
는 상황의 심각성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심각하다고 대답한 교사가 42.5%,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 교사가 14.8%였다. 또한 교과전담에 연수교육이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한 교사는 77.5%였으나 실제로 교과전담 연수 경험에 관계없이 전담을 맡

13) <Table 3>은 면담 자료를 축 코딩(axial coding)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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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교사가 63%였다(p. 35). 이러한 결과는 전담교과를 맡는 교사와 교과목의 
관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교과 선입견

  전담 교과는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수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Kim & Park, 2007, p. 71).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과
목 지식 부족은 전문성과 연결되고 수업 강도는 준비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음악교과전담도 그러한 방식과 다르지 않게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음악교과를 ‘할 만한 교과’로 보는 교사집단과 음악교과
전담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있는데 4, 5학년을 맡는 교사들 사이에서 음악은 ‘할 만
한 교과’로 인식된다. 

<자료 2>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만 음악을 전담으로 하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음악시간에 음

악을 가르치는 거네요. 
PSH교사: 그렇죠. 교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들도 부담이 되겠다.
PSH교사: 그런데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과학 실험준비를 하는 부담이나 영어 수

업 준비를 하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영어나 과학을 교과전담한테 맡
기는 거고 그러니까 ‘음악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더
라구요.

  음악교과를 ‘할 만한 교과’로 보는 교사집단에서 음악수업은 편의적인 관점으로 인
식된다. 전사 내용과 같이 과학이나 영어에 비해 음악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
는 과목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사들은 음악교과가 무엇을 다루는 과목인가
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음악교과전담교사가 다른 과목들과의 관계에서 얼마
나 수업준비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과목에서 수
업 준비의 정도는 업무의 강도와 치환되고, 음악교과가 가져야 할 고유한 특성은 고
려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음악교사가 교실수업에서 음악적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껏 접하지 못했던 학생 자신의 내면과 만남을 가지는 과정을 열어주면서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게 될 때 전문성은 신장된다(Hong, 2014). 수업
을 통한 감동과 진실된 체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전담교사는 다른 과목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편의적으로 접근하는 교사집단의 관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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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체험은 무시된다. 교사들 사이에서 과목에 대한 비교는 실제 활동으로 표면화될 
때도 있다. 아래 3학년과 6학년 학년 교사들은 음악교과전담을 원하지 않는 교사집단
이다. 

<자료 3>
PSH교사: 원래는 한 학년에 음악을 온전히 주는 게 좋죠.  
연구자: 네.
PSH교사: 그래서 6학년 전부 들어가거나 3학년 전부다 들어가는데 음악은 선생님

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음악은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악을 온
전히 다 쓰지 않고 음악과 관련된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기도 하니까요. 

  음악전담을 원하지 않는 교사집단은 다른 교과들에 비해 쉽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목 대체로 준비할 자료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음악수업이 부담되면 생략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악수업에 임하는 교사는 수업에 필요한 기본 기능인 시창
은 물론이고 각종 악기에 대한 교수-학습, 음악교육 심리에 대한 기본적 능력이 필요
하다(Rim, 2003). 음악수업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사는 오히려 더 치밀한 준비
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음악적 감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섬세한 측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비가시성을 띠는 데다 추상
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준비성과 음악성을 다루
는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 제외된 음악수업은 ‘때울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Ⅳ. 내부적 관계의 어려움

  동료 교사 간 인식에서 교사들은 다른 특별실이 음악실보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관리자 간 인식에서 관리자는 교과전담교사의 수업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전담교사는 관리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려고 했다. 교사 학생 간 인식에서 교과전담교
사에게 태도가 바뀌는 학생들과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전담교사의 신념이 현실과 충
돌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 동료 교사 인식

  음악수업에서는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 내기의 활동이 중요하다. 소리 
내기의 방식이 제약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온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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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공간과 좋은 소리의 음악을 들을 수 있
는 장비가 음악수업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음악은 음악실
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 과목이다. 아래는 음악실의 필요성이 고려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자료 4>
PSH교사: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음악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어

떤 거라도 만들어서 할 텐데 이게 사실은 교실을 하나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의견인데 선생님들이 “음악실보다는 
체육관을 증축해 주세요.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PSH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교과마다 특성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실이 부족한 실정이라 음악실까지 특별실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과목
의 특별실은 모두 구비되어 있다.14) 교사들은 음악교과전담교사가 음악실에서 효과적
인 수업이 가능함에 공감하지만 <자료 4>의 내용과 같이 다른 특별실에 대한 필요성
을 더 중요시 여긴다.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울산광역시의 남구와 중구지역 여섯 학교에 근무하는 
153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통해 음악실 구비의 여부를 조사한 최민정(Choi, 2005)15)
의 연구에서는 음악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한 교사의 수는 21명(13.72%), 마련 중
에 있다고 말한 교사는 12명(7.84%),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한 교사가 120명
(78.42%)이었다. 음악실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한 교사의 비율까지 합하면 80퍼센트 
이상 되는 학교의 음악실은 없었거나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특별실에서 
수행될 음악전담교사의 수업을 다른 교과보다 ‘덜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에 의하면, 일반교사들 사이에는 특정 교과목의 수업에서 경중에 관해 
논의하는 데 교사들 간에 긴장관계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전담교사와 음악실의 필요
성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자료 4>와 같이 가장 후순위로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
악교과전담교사의 수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14) 음악실이 없는 경우는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
나 특별실이 구비되어야 하는 상황적 맥락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교과전담교사
와 음악교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15)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남구와 중구지역에 6개 초등학교에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16) 이 표는 ‘음악교과전담제의 운영 실태 연구’에서 권수미·김혜진(2017)의 전담교사의 수업 어려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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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ifficulties16)

Instruments

Instrument 
accessibility

Unable to handle instruments in the textbook

Space utilization  Unable to make sound without restriction 

Singing

Area laterality  Singing-oriented classes 

Space utilization 
Unable to make sound without restriction 

Less likely to use related programs or activities

Creation
Technology 

usability
Less likely to use related programs or activ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Data usability
Unable to show chords or special musical 

symbols to students

Etc Area laterality Appreciation or theory-oriented classes

<Table 2> Difficulties of music teachers without music classrooms

  학교 내에 음악실이 없으면 전담교사는 특정 악기수업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전담
교사는 학생에게 온전히 돌아갈 악기를 배정해 주지 못한 채 수업준비를 해야 한
다.17) 또한 일반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만의 몰입을 위한 교수-학습
을 구성하기 어려워진다. 

<자료 5>
연구자: 음악 전담교사와 다른 과목 전담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PSH교사: 음. 실례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해서 국, 

수, 사, 과, 영 다섯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자료를 다 올려야 해요. 그런데 
음악은 그 칸조차 없어요. 자료를 올릴 주제의 칸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
가 음악을 (온라인으로) 준비하니까 “선생님 누가 음악을 온라인으로 수
업을 한다고 그래. 수업준비에 진빼지마” 이러시더라구요.18)

  <자료 5>의 전사내용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음악수업은 준비하는 칸조차 없는 상황
이다. 게다가 다른 교사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음악수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이 교과에 관해 잠재적으로 차별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고방식 안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 수업의 중요성은 배경으로 밀려

한 분석(p.13)을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17) 2020년  4월 14일에 진행된 세 번째 면담에서 참여자는 교실 수업에서는 장구 수업을 하기 위해 학생 

수에 맞게 장구를 가져오지 못하여 “다섯 명이 한 조로 돌아가면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긴다고 진
술했다. 

18) 이 면담이 수행된 시기에는 코로나(covid-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모든 학교가 수업을 인터넷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따라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인 참여자도 수업을 만들어 온라인에 탑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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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교사들 간의 관계에서는 교과목의 수업에 대한 긴장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맺던 담임교사가 교과전담교사가 되
면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전담교사는 수업 결손이 일어나는 반에 대체교사로 투입
되거나, 학교의 각종 행사 연습을 하고난 짜투리 시간을 사전에 아무 예고 없이 대체
해야 되는 위치에 놓인다. 이렇게 되면 전담교사와 담임교사의 관계는 원활한 관계가 
아닌 긴장 관계로 돌아서거나 거리를 두는 관계로 전환된다(Kim, 2012). 이러한 인
식에서 시작되는 관계의 전환은 전담교사를 음악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라기보다
는 어느 학년, 담임도 아닌 애매한 위치로 만든다. 

2. 관리자 인식

  자기 일에 관심을 많이 쏟는 사람은 책임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타인에게 인
식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과 열정이 위계가 있는 조직으로 옮겨지면 상황은 달라진
다. 상부에서 하부로 관심을 너무 많이 쏟게 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현장이 학교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다음은 학교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인 
연구 참여자가 관리자의 관심에 대한 사고를 보여준다. 

<자료 6>
PSH교사: (한참 생각하다가) 이게 참 양면인데 ①이전에 계셨던 교장 선생님은 선

생님들한테 자율권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교과 수업이면 교과 수업, 학교 
행사는 학교 관리자들이 최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인드였어요. 학교 
예술제라든가... 그 전 학교에서는 동요 예술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은 담임이나 음악 전담이 할 게 크게 없고 나는 내 수업만 하면 되는데 
②이번에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음악에 관심이 많으세요. 음악을 가르쳐
야 하는 내용들을 교장 선생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중략) 아니 너
무 선생님들을 달달볶고 (수업에) 침범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느 교사가 
마음을 열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뜻이 좋아도 다 마음을 닫아요.

  학교조직문화적 측면에서,19) 학교 체계는 교장>교감>부장교사>일반(담임)교사>전담
교사>기간제교사로 위계화된다. 이 위계는 촘촘한 조직망을 가진 기업에 비해 단순한 

19) 이 용어는 강경석·정우영(2006: p.415)이 학교조직문화와 교사효능감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
한 용어이다.



이현수
218  음악교육연구 제49권 4호(2020. 11)

Section Principal's area of interest Inherent rights

Music class
Specify the instrument or 

singing style 

Right of 
self-regulation 

in class

Mutual 
cooperation 

between 
teachers and 
supervisors

Participation in 
various competitions

Music class competition
Aiming for prize

Event choice

<Table 3> Supervisor's music class intervention 

편이다. 관리자는 각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교사에게 학교 행사, 학교 운영, 교수-학
습, 학생 관리에 관한 전달 사항을 하달하고 지시를 받은 교사는 실행에 옮긴다. 학
교는 체계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경직된 수직적 구조
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구조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의사를 표명하고 수업에 
가지는 결정권의 여하에 따라 유연해질 수도 있다(Kang & Jung, 2006, p. 403). 
  <자료 6>의 두 학교에서 겪은 관리자에 대한 경험을 대조하고 있는 PSH교사의 면
담에서 ①은 수직적 구조상에서의 느슨한 관리자의 모습이고 ②는 간섭적인 관리자의 
모습이다. 학교 조직의 유동적 움직임은 관리자와 음악교과전담교사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PSH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①에서는 교내 행사를 관리자가 책임졌기 때문
에 전담교사는 음악수업에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음악수업에 충실하였다. 수
직적 구조에서 최상부가 부여하는 ‘적절한 유동성’은 하부에 위치한 교과전담교사 수
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권을 보호해주는 조직 ‘몰입효과’가 나타난다(Kang & 
Jung, 2006). 그러나 ②에서는 이전과는 반대로 최상부에 있는 관리자가 음악수업에 
“사사건건”, 수업에 “침범”을 하고 있다. 최상부가 하부에 ‘과도한 관심’을 개입하고 
있을 때 전담교사는 수업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인식한다. 

<자료 7>
PSH교사: 저는 사실은 되게 꿈같은 이야기인데 교장 선생님 생각도 그래요. 학교 

전체가 그냥 음악 속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를 꿈꾸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은 워낙 선생님들의 신의를 잃어서 ‘우린 절대 협조 안 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관리자가 음악교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교사를 설득하거나 지시하더
라도 교사가 간섭으로 인식하면 수직적 구조는 경직된다. 수업권이 침해받았다고 인
식한 전담교사는 교육 기조에 협조를 하지 않게 되고 호의적인 의도를 가진 관리자의 
음악교육적 지향도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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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rincipal's area of interest Inherent rights

The musical aims 
of a school 

The musical aims 
of a school 

Experience and be exposed to 
music

Learning 
objective 

orientation

3. 교사 학생 간 인식

  학생 간의 관계에서 전담교사가 가지는 어려움 중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음악 전담
교사를 대하는 태도의 다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며 두 번째는 학생의 매체 노출 때
문에 학교 교실수업에 흥미를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음악수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어려
움이다. 아래는 첫 번째 어려움이다. 

<자료 8>
PSH교사: 애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의 시선이 담임선생님을 대할 때랑 전담 선생님

을 대할 때랑은 분명히 (달라요) 작년에 내가 쟤네들 담임이었는데 전담
으로 오면 선생님처럼 대하지 않아요. 학교에 강사가 많잖아요. 국악강사
도 들어오고 체육 스포츠 강사도 들어오고, 그 다음 연극 강사도 들어오
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인지 강사인지도 모르고 애들이 태도가 불성실하
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학년 담임이었다가 3학년 음악을 들어가니
까 교사들끼리는 괜찮아요. ‘작년에 나랑 같이 했던 선생님이야.’ 그런데 
부장업무를 받으면 반드시 교과 담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
든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시선이죠. 아이들은 전담 선생님
을 학교 선생님처럼 안 봐요. 마치 대학 강사로 와서 그냥.

  <자료 8>에서 연구 참여자는 일반 교사와 전담교사인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주길 
원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교과전담교사를 외부 강사를 대하듯이 대하는 태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이전에 담임을 했던 교사한테도 음악교과전담교사가 되어 음
악을 가르치러 교실에 오면 산만해지거나 떠들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선생님인
지 강사인지”도 모른다는 진술은 학생들의 시각에서도 교사 간 층위를 나누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교과전담교사가 외부강사보다도 높은 층위라고 보
고 있는 참여자의 관점에서는 수업 상황에서 전담교사를 외부강사와 같은 위계로 대
하는 학생들과 음악수업을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교과전담교사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갖는 시간이 적은 만큼 학생들에게 신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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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카리스마·지도력·권위가 떨어진다(Kim, 2012). 주지교과도 아닌 음악교과를 담당
하는 전담교사와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장악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학생들은 막 대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는 매체의 영향으로 제
재곡을 가르칠 때 겪는 어려움이다.

<자료 9>
연구자: 학생들이 음악 전담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PSH교사: 중요한 거는 음악교과서 자체가 동요잖아요. 요즘 동요부르는 애가 아무

도 없거든요. 동요에서 뭐 너무나 케이팝이나 힙합, 이런 것들 미스트로
트... 이런 것들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것
들 사실 어떻게 보면 교양이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가곡들이 담겨 있
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음악적인 개념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하
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요. 아이들이. 

  전담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교양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음악에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음악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 참여
자의 음악적 신념이 교실에서 실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담교사는 흥미저
하의 원인을 매체로 지목하고 있다.  
  저학년들은 수업에 별다른 동기부여를 없이도 수업 집중이 가능한데 고학년이 되면
서 음악수업에 흥미가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ee, 2015). 12, 13세
의 초등학교 고학년기 아동들은 신체가 월등하게 성장하며, 성적 조숙성을 드러낸다. 
또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수집도 강해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감성적 변화를 
친구들과 강하게 공유한다. 이 시기에 또래 문화가 형성된다(Song, 2007). 또래 문화
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매체’이다. 매체는 대량의 정보를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시청자에게 손쉽게 퍼뜨린다. 매체에 담긴 음악이 대중에게 전파될 때는 이미 
‘대중에게 얼마나 인기를 끌 수 있는가’의 상업적 손익 관계가 최우선이 된다. 여기서 
아동기나 청소년기, 학년, 연령에 따른 음악교육적 목표는 그들에게 고려대상이 아니
다. 상업성 짖은 음악은 학생들에게 손쉽게 흡수, 모방된다. 
  학생의 모방은 엄선되거나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관계없이 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매체 음악은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음악에 대한 보편성, 동
기, 순수성을 포섭, 잠식시킨다. <자료 9>에서 볼 수 있듯이 매체에서 나오는 음악에 
심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이며 교양적인 음악개념을 가르쳐야 하는 전담교사
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힘들다고 인식한다. 전담교사는 음악수업시작 전부터 흥미
를 잃은 상태에 있는 학생들과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렇게 음악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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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전담교사의 음악적 신념은 학생들과 상호소통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Ⅴ. 논의

1. 전담교사 배정 및 전문성 발현

  Ⅲ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교과전담교사로 선
발되는 과정은 교사가 가진 음악적 능력과는 관계가 멀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10개 
내외가 되는 교과를 모두 지도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특성상 모든 교과를 전문적
으로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반 과목들과 더불어 예술과 같이 기능과 
예술적 특수성이 요구되는 과목들을 모두 숙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나 마
찬가지이다(Yoon, 2007). 초등학교 교사는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몇 개의 과목에 더 
깊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으나 모든 과목에 동등한 관심과 지식을 쏟지 못하며 음악 
교과에서는 더하다. 따라서 음악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며, 음악수업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도 어렵다. 교과전담교사라는 직책도 결국은 일반교사에서 이동한다
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전담교사가 음악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가?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에서 교사 자질, 수업 기술, 태도와 같은 교수-학습 기술과 
수업 가치관으로 현장에서 서서히 드러난다(Hong, 2014). 모든 교과에 전문성을 나
타기 어렵다는 윤홍주(Yoon, 2007)와 전문성의 현장성을 강조한 홍인혜(Hong, 
2014)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음악전담교사는 음악교과에 최적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풍부하고 긍정적 경험을 가지고 음악교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교사가 개인의 의지와 함께 전담교사로 선택될 때, 그 효과성이 점차적으로 
드러나며 학생들과 함께 음악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이미 획득된 능력만을 교실 현장에서 사용한
다는 의미를 넘어 해당 음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아야한다.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되어 음악을 완전한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성공적인 음악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교사)의 사회적, 
인지적인 기질 자체, 주체의 음악적 노력을 지원해 주는 부모의 헌신, 음악적 자원이
나 기술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활용이 수반되어야 한다(Abe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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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dero, 2018, p. 174). 초등학교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선정, 능력의 발현은 
교사 개인의 음악경험을 통해 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
이 되는 음악을 가르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현하는 음악수업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시수나 교사의 상황 등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담교사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배치되면 소중한 음악 교사의 능력은 찾기도, 발휘
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으로 음악의 가치를 인식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열정이 있는 교사가 음악 교과의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과목과 시수들을 담당할 교사들
을 구성하는 직전 학기나 학기 초반에 음악교과를 담당할 전담교사의 선정도 같은 심
급으로 두고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째로, 음악교과전담교사가 근무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음악실의 구비
나 악기 및 장비의 지원, 그리고 교과전담교사의 수업구성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 있
는 학교측의 태도변경이 요구된다. 둘째로, 교과의 이해도가 높은 음악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음악 교과전담교사의 배정의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음악 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음악교육 전공 교사는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며, 악
기의 숙련도나 음악적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교사들보다 나은 단계에 있다. 이
러한 교사들이 음악 교과를 전담으로 맡는다면 음악수업의 수준 상승과 동시에 수업
이해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셋째로, 음악교육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음악 교과전담교
사의 음악적 배경을 배정 요건에 포함시켜 절차화할 필요성이 있다. 피아노 연주의 
가능 유무,20) 기타 악기 연주 가능 유무, 지역 합창단, 합주단의 활동 유무와 기간, 
음악의 선호도와 같은 항목을 세분화하면 전담교사 배경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음악교과를 담당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도 이러한 부분을 고
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2. 동료 교사 간 문제 

  두 번째는 음악을 ‘때울 수 있는 과목’으로 보는 일반 교사 인식의 문제이다. 이러
한 인식 일반에는 초등학교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학생 지도, 다른 과목의 수업 시수
와 진도, 학교 상황의 고려, 교사 간의 상황적 이해관계, 관리자의 기조에 맞는 협력
적인 업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된다. 왜냐하면 교사는 행정 업무, 학생 지도 업무, 학부

20) 여기서의 연주 가능 유무는 담당할 학년의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악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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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상담 업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정해진 시간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
면 수업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게 되고 가장 중요시해야 할 수업에 대한 접근도 시간
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억압 아닌 업무의 억압 속에 형성되고 관
념화된 편의적인 접근 방식은 교과 자체가 가진 본질적 중요성에서 시수의 할당량, 
학부모의 불평, 학생들의 요구, 전체 성적에서의 중요도, 상위 학교 진학 관련성과 같
은 교과 본질 이외의 관점으로 이동되고, 달라진 중요도로 판단된 과목들은 준비를 
덜 해도 되거나, 쉬운 과목들로 재개념화된다.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한 인식도 이런 형태로 재편된다.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는 
교사를 절실히 원해서 교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안정된 직업으로 여겨 가르치는 일
을 해야 하는 일로 삼는 경우도 있다(Kang, 2017). 교사가 음악수업조차 업무의 연
장으로 삼을 때 교사라는 직업만이 주는 가르쳐서 앎에 이르게 하는 보람이나 소명의
식은 사라지고 수업에서 학생들과의 음악적 상호작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
계에 놓인 전담교사는 소속감을 잃고 조직과 융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
고 담당하는 음악수업의 존재 이유도 불분명해진다.  
  음악교과전담교사는 많은 반에 음악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잘 파악하
지 못해 수업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21) 또한 음악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
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Lee, 2006, p. 136). 
그러나 음악수업이 교실 현장에서 원활히 수행되면 학생들은 음악을 함께 만드는 즐
거움을 느끼며 상호 협력하고, 서로의 음악적 활동을 관찰, 모방하면서 음악적 소통을 
생생하게 주고받으며 상호보완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된다(Abeles & Custodero, 
2017, p. 144). 문제는 이러한 음악수업의 중요성을 일반 교사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단계로 이행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음악교과전담교사는 물론 일반교사들에
게 음악교과가 다른 교과와 갖는 차원이 다른 수업의 의미를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
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교과에서 대신할 수 없는 음악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음악 
본질에 관련된 강좌나 음악교육적 사명에 관한 교육, 음악교육의 인간적, 기능적 효율
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22)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관리자 간 문제 

  관리자의 과도한 음악수업 간섭의 문제는 어느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

21) 연구 참여자인 PSH교사의 경우 두 학년에 여섯 반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12개의 반, 약 250명의 아
이들일 일주일에 한번 밖에 보지 못한다고 했다. 

22) 연수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더 큰 단위인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도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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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열고 보아야한다. 간섭의 문제는 관리권과 수업권이라는 두 권리의 충돌이기 때
문에 관리자의 위치와 일선 교사가 가지는 수업권과의 이해관계 절충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 자율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과 정책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연
구들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은 증가한 반면, 교사의 수업 자율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Moon et al., 2018, p. 222). 이 결과는 위계상 상위의 관리자가 일선 수업 현장에
서 가르침을 담당하는 전담교사의 특수하면서 중요한 권리인 수업권을 잠식하고 있음
을 말해준다. 위계상에 놓여있는 교사의 교권이 신장되면서 권리는 중첩되고 갈등을 
야기한다. 관리자 간섭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등은 교사의 위치에서 수용해야 할 수밖
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적 전개는 교사의 수업 스트레스가 되어 학생에게 
온전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음악수업의 권리는 전담교사의 수
업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수업에 대한 제안, 권고는 학기 단위나 1년 단위로 폭넓게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4. 교사 학생 간 문제 

  학생이 전담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는 문제의 본질을 보기위해 먼저 음악수업을 위
한 교재와 잡다한 교구들을 들고 매 시간마다 교실을 바꾸어가며 들락날락 거리는 음
악교과전담교사를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코티칭을 하면서 담임교사의 눈치를 
살피며, 학생들 앞에서 힘겹게 음악수업을 이어가고, 시간마다 바뀌는 반에서 낯설은 
학생과 늘 “기싸움”23)을 반복한다. 교과전담교사는 여러 학년을 넘나들며 수업을 하
기 때문에 학년에 끼어있는 상태로 지낸다. 다른 과목의 진도를 항상 맞추어서 수업
해야 한다. 전담교사를 업신여기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일부러 엄한 수업을 하여 학
생들과 ‘불필요한 거리 두기’ 상태로 있기도 한다. 전담교사는 학생 교육의 향상에 실
제로 존재하고 수업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보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림자’, ‘소외된 
교사’,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Kim, 2012). 음악교과전담교사의 현실 모
습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비춰지고 학습된 후 교사 계층의 최하위단계로 포섭된다. 
그 다음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의 행위로 드러나 어려움이 된다. 학생들의 이런 행위는 
오랜 시간동안 타인과의 상황적 맥락을 통해 파악되고 형성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학생들에게 파악된 전담교사의 위치는 다른 교사와의 가시적 관계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의 전담교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수업 상황에서는 음악교과전담교사의 권위 세워주기, 
담임교사가 전담교사 수업에 집중하는 분위기 만들기, 코티칭에 적극 협조하기,24) 수

23) “ ”속 단어는 PSH교사와의 3차 면담 과정에서 인용된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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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내용에서 공감 포인트 잡기, 관계적인 면에서는 전담교사의 어려운 일 자처하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찰될 때 행
동 수정이 유발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음악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겪
는 어려움을 고찰하고 밝혀진 내용을 기초로 논의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은 두 학교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와 나눈 심층면담을 주자료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 간에 발생하는 관계
적 문제들이 음악교과전담교사에 대한 편견을 양산하고 전담교사의 수업을 어렵게 하
였다.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들과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라는 조직에서 관리자의 지시, 교사의 개인 사정, 교사 간 이해관계, 학교 상황
들은 교사가 교과전담으로 배정되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음악실과 같은 특별실 구비, 악기 장비의 지원, 교과전
담교사의 수업구성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 있는 학교측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음
악교과의 이해도가 높은 음악교육 전공 교사가 교과전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셋째, 비음악전공 교사의 경우, 이전 음악적 배경이 배정 요건에 포함되어야 한
다. 음악 선호도, 피아노 반주 및 다른 악기 연주 가능 유무, 뮤지컬이나, 합주, 합창 
지도와 같은 종합적인 음악 프로그램의 소화, 지역 연주 단체 활동 등 교사 개인에 
대한 음악적 경력 요소들이 교과전담교사 선정과 배정 조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일반 교사와 음악교과전담교사 간 생기는 편견 문제는 우선적으로 음악교과전담교
사의 수업이 타 과목에서 담당할 수 없는 특수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음악교육의 본질 관련 강의, 음악교육적 사명과 
학습자 간의 연관성, 음악교육의 인간적, 기능적 효율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교사교육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전담교사와 관리자 간 발생하는 권리 충돌 문제는 교과전담교사의 온전한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수업 관여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음악교과전담교사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의 주체들이 음악교과전

24) 음악교과에서도 코티칭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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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교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첫째, 교실 상황에서 전담
교사의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둘째, 코티칭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적극적
인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관계적 대안으로 담임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먼저 파악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음악교과전담교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
식의 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행위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어려움은 작은 실천과 개선으로 변화의 여지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 나은 음악수업을 위하여 학교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
고 음악교과전담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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